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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이플 시럽을 발견했던 건 인디언, 즉 이 땅의 원주민들이었다. 지금의 캐나다 땅에서 처음 겨울을 보낸 외국인은 프랑스의 샹뿡랭(Samuel de Champlain)이었는데 같이 온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첫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.
이들에게 혹독한 추위보다도 무서웠던 건 겨울에 비축해 놓은 육류만 섭취하다 보니 비타민 부족으로 생긴 괴혈병이었다. 영양실조로 이가 다 빠지는 고통을 겪었던 이들에게 인디언들은 메이플 나무를 알려주었다.

